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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청년들이선사하는낭만있는여름

빛고을시민문화관공연나눔

오늘크로스포맨 쇼인어스

내일록밴드맥킨토쉬라이브

크로스포맨 쇼인어스 맥킨토쉬

지역청년예술인 단체가활력넘치는공연

으로낭만있는여름밤을선사한다.

광주문화재단은7~9일 빛고을시민문화관과

함께하는공연나눔 을빛고을시민문화관,빛고

을아트스페이스에서진행한다.

이번공연은광주지역청년예술인에창작과

공연활동의기회를제공하고빛고을시민문화

관일대활성화를위해마련됐다. 무대에오르

는팀은공모를통해선정된9개팀으로7~8월

활력넘치는공연을선사할계획이다.

7월첫공연에나서는팀은앙상블비비드다.

이들은 7일빛고을아트스페이스소공연장에서

비비드가비비드하다 공연을진행했다.

앙상블비비드 는플루트박소현,클라리넷

정진용, 호른조혜선, 튜바장현성으로구성됐

다. 다양한혁신과변화를통한앙상블구성으

로색다른음색을들려주며,클래식뿐만아니라

다양한장르를연주한다.

8일오후 7시 30분에는빛고을시민문화관에

서크로스포맨의 크로스포맨&쇼인어스팝페

라콘서트 가열린다. 크로스포맨과쇼인어스

는광주지역에서활동하고있는성악가들로구

성됐다.클래식,뮤지컬,가요등다양한장르의

음악을넘나들며관객과소통하고감동을전하

고있다.지루하고어렵지않게팝페라공연을

구성해관객들의사랑을받고있는단체다.

9일오후 7시빛고을아트스페이스소공연장

에서는맥킨토쉬의 McINTOSHLIVE 공연

이열린다.

맥킨토쉬는전남대학교중앙동아리 록 밴드

단체이며, 1976년동아리설립이래로록음악

과메탈음악을사랑하는학생들이모여음악을

시작했다.최근몇년간기존의틀에박힌록음

악을넘어서부드러운인디락, 유명한팝음악,

인기있는대중가요등보다더장르의다양성을

갖춰개인적인취향을타지않고남녀노소모두

함께즐길수있는공연을만들어가고있다.

관람문의및전화예약은문화공간본부빛고

을시민문화팀으로하면된다. /이나라기자

조형물 섬유패션디자인즐기세요

전일빌딩 245프로젝트기획전

7월한달간전일빌딩 245에서다채로운조

형물과섬유패션디자인을즐길수있는전시가

열린다.

1층 로비에서는 전일 245전 프로젝트 Bon

voyage-삶의여행을응원하는인사 전에참여

하는최순임작가의조형물과평면작품 10점을

볼수있다.전일245전프로젝트는전일빌딩245

의예술적색깔을입히는전시프로그램이다.

이번전시는순수와꿈을표현하는고양이와

소녀 모리 의 내밀한 애착관계를 엿볼 수 있

다. 자연 과 동심 으로의귀환을여행자의이

미지를통해작가작업에관통하는주제 꿈

여행 이어떤의미가있는지를만날수있다.

3층시민갤러리에서는 김나라연작가의첫

개인전인 De+Art 전이오는 15일까지진행

된다.

조선대학교섬유패션디자인학과를졸업한

김작가는이번전시에서섬유패션과시각디

자인분야를결합한약 30여점의작품을선

보인다.

작가는전시를통해서충돌하는경계선에서

서,미와추,사회적환경관련문제갈등등의

가치중심적인내용을쪼개고이어붙이는재

봉틀역할을하고자했다.특히단순히시각적

인 콜라주가 아닌 가치에 대한 콜라주 같은

작업은관객이객체가아닌주체가될수있도

록주제안으로끌어내는데중점을뒀다.

그 외에도전일빌딩안에서매주토요일

전일빌딩245사업단이준비한여러공연과

플리마켓등이열린다.

전시는매일오전 10시부터오후 6시

까지진행된다. /이나라기자김나라연 영조대왕도포
최순임 모리와고양이

김경란 둘중하나

광산구별밤미술관 7월전시

광주광산구 5개공원에조성된비대면전시

프로젝트 별밤미술관 이 7월 시민의문화감

수성을채워줄다양한전시를선보이고있다.

수완별밤미술관은도시의무분별한개발로

남겨진숲과인공조경을주제로한김용안작가

의 은현의사유 를, 신창별밤미술관은지리

산언저리노란물결처럼피어오른산수유꽃을

담은류재웅작가의 Dream of yellow flow

er 전시를연다.

7월 별밤미술관전시는 8월에도장소를바

꿔운영될예정이다.

소촌아트팩토리송정작은미술관에서는분별

하는관점에따라다르게해석되는 관점의경

계 에관한전시를진행중이다.

광산아트플러스 49번째전시로서관점의경

계에서바라보는세상이야기를담았다. 설치,

드로잉,영상등다양한형식의작품을통해김

경란작가의세계관을엿볼수있다.

송정작은미술관 전시는 오는 15일까지 열

린다. /최진화기자

조선대병원달팽이갤러리오픈

조선대병원이달팽이갤러리를오픈, 치유

의시간을걷다 라는주제로전시회를진행하

고있다.

조선대미술대학과협업으로진행된이번전

시는코로나19이후일상을회복하는과정에서

마련된 미술을통한친근한병원만들기 프로

젝트의일환이다.

갤러리는병실이위치해있는병원1관3층에

서 7층으로이어지는중앙계단통로공간에조

성됐다.작품은내년2월까지전시될예정이다.

미술대학재학생 40여명의작품으로구성된

이번전시를통해미술의사회적역할을실천하

고환자와보호자에게심리적안정과치유의시

간을제공할것으로병원측은 기대하고있다.

갤러리 오픈식에서 김경종 병원장은 이번

미술작품전시를통해몸과마음이지친환자와

보호자에게 치유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고

말했다. /최환준기자


